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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관 위원장, 충남지방본부 순회�‘4.8합의’ 관련 현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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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9월 6일(목)부터 오후 2시부터 KT도고수련관에서 전국 여성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하고 1박2일간의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노총 김순희 여성본부장의 ‘여성활동의 현황과 과제’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 강사의 ‘인간, 나눔, 배려’등의 강의와 난치병 환자를 위한 나눔행사, 위원장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열심히 실천하고 행동하는 여성조합간부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덕담한 뒤 “위원장이 초심을 잃지 않고 노조다운 노조, 양성이 평등하고 자부심 가질 수 있는 노조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여성간부님들이 솔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성조합간부 역량교육은 내일인 7일(금)까지 계속된다. ����김해관 위원장은 9월 6일(목) 오전 9시, 전국여성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에 앞서 충남지방본부를 순회하고 지부장들을 만나 노동조합의 주요현안을 공유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2014년의 4.8노사합의와 관련하여 일부 직원 및 퇴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을 설명하고 “당시 노사합의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아 규약이 정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뒤 “비록 전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현 집행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차후에는 절차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올해 단체교섭에서 제도를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성과도 있었다”며 “막대한 조합비 부담이 조합원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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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성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김해관 위원장 “양성평등, 여성의 노동운동 참여확대 위해 솔선하자”�





http://kt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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